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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찾아 온 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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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손자 한 명이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해서 저는 수년 만에 다시 하와이를 방문했습니다. 로스 안젤레스로부터 호놀루루까지 5시간 20분을 요하는 비행 시간은 수년전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항공기의 좌석에 앉고 보니 빈 좌석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호황인 미국의 경제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와이는 무인도를 포함해서 171 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 한 개의 주임을 모두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저의 가족은 하와이의 북쪽 해안에 위치한 곳에 숙소를 정했습니다. 비행장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도중에 한글 간판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서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숙소에 여정을 풀고 하와이에서 활약하고 있는 언론사의 경영인들을 만나서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하와이에 거주하는 한인교포들은 2만 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숫자보다 적었습니다. 일본계 주민의 1/10 정도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호황이라고 하지만 하와이의 교포 상가에는 호황의 혜택이 미치지 못한 것 같다는 자평이었습니다. 그래도 제 가족이 들린 한국 식당에는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식당은 고객들이 줄을 지어 기다린다고 하는데 교포 업계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한편 저도 미국이나 한국에서 상업인들을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는데 장사가 잘된다고 말하는 한인 업주는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한인 동포들은 자만하지 않고 겸양의 미덕을 발휘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편으로는 약간 과장된 불만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약 1년 동안 체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미세먼지 보도가 있는 날에는 길에 나은 행인들의 대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함을 보았습니다. 건강 대처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생각과 동시에 미세 먼지의 위험성에 과도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해안가에 위치한 숙소에서 이른 아침에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일출을 보는 절경은 가관이었습니다. “흑산도 아가씨” 라는 한국 대중가요에 나오는 “물결은 천번 만번 밀려 오는데” 라는 가사를 생각나게 하는 파도 위에 동그란 불덩이가 솟아 오르는 장면은 스마트 폰으로 찍는 사진만으로는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오아후 섬을 반 바퀴 운전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산과 언덕의 빼빽한 녹색 산림은 캘리포니아에 볼 수 없는 마음의 흡족을 주었습니다. 이런 산야가 캘리포니아에 있다면 캘리포니아가 겪었던 대형 산불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와이 북 단을 지나가다 “Korean BBQ”라는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운전하는 아들을 설득하여 그 조그마한 한식당에 들렸습니다. 식탁이  네개 뿐인 작은 한식당에서 갈비와 떡 만두 국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음식의 맛을 혀로만이 아니고 정서로 즐겼습니다. 요리의 맛은 괜찮았지만 만일 요리의 맛이 그다지 좋지 않았더라도 제 마음은 무조건 한식이라는 사실 하나 만으로 만족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주의 결혼식의 의의도 컸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하와이는 제 마음에  휴양 이상의 잔잔한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끝
